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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주의자는 현실을 보고 이야기 합니다. 과거는 이야기를 해야 알지 이야기를 안 하면 모릅니다. 

캠퍼스 희망이 있으니 열심히 하십시오. 지금 15명이면 금방 30명 40명 70명 될 것입니다. 금방 될 수 있습

니다. 나도 유럽 가서 전도하려고 볼 차고 돌아다녔습니다. 운동 끝나고 이야기하려니까 다 가버렸습니다. 영

국에서 축구하고 저녁에 우리 집에서 파티 있으니 오라고 30명이 약속했는데 한 명도 안 왔습니다. 준비한 음

식 먹느라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6개월에 사람 하나 세우면 대단한 것이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큽니다. 

그 후 내가 나오고 나서 전도가 되었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걷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

감을 가지고 하면 됩니다. 3년 후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내가 갔다 온 후에 선교사들이 가서 자기네가 한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하라고 한 것이었습니

다. 

무엇이든 마음을 먹고 하기에 달려있습니다. 누가 죽이려고 하면 살려고 목숨 걸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 정신으로 악착같이 해야 합니다. 전도 몇 십 명, 몇 백 명 가지고 전도했다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전에 

나는 전도하러 가서 80명밖에 못하고 왔다고 하나님께 회개한다고 그렇게 울었습니다. 하루에 800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 때 강연을 3시간을 해서 다 교회에 다니겠다고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시범을 

보여서 세계 50개국까지 만들고 수 십 만 명이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면서 병을 고치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의학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은 의학적

으로 관리를 하고 믿는 사람은 자기 믿음에 의학도 가미시켜서 관리해야 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의사가 죽었

다고 그랬는데 계속 기도해서 살아계신 것입니다. 

전도도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기르는 것도 잘 길러야 합니다. 한 번 낳으면 얼굴이 기형이고 앉은뱅이라도 기

어코 길러야합니다. 어떤 사람은 잘 길러서 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부모도 찾지를 못했습니다. 잘 

기르면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길러야 합니다. 


